
2020년 12월 24일 목요일6 경 제

23일
코스피지수 2759.82

+26.14
▲ 코스닥지수 923.17

-5.56
▼ 유가(WTI, 달러) 47.02

-0.95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126.37 1087.63 1EUR 1374.59 1320.95

100 1088.54 1051.10 1CNY 178.05 161.11

현 정 우

유안타증권

금융센터

제주본부점

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

FOMC 회의에서는 추가 정책을

도입하는 등의 급진적 변화는 없

었지만, 증시에 긍정적으로 해석

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. 일단

연준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

정했는데 GDP 성장률은 2022년

까지 모두 상향 조정했고 고용과

인플레이션까지 다소나마 상향전

망했다.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파

월 의장은 향후 4~5개월 정도 혹

독한 시장 상황이 전개될 수 있지

만, 내년 중반이 지나면 강한 경제

회복을 기대한다는 평가를 제시했

다. 그리고 이런 전망치가 개선됨

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완화적인

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

는 점이 충분히 시장에 긍정적으

로 작용할 만 하다고 판단된다.

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대해

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당 부분 충

족시키면서 과도한 완화를 경계하

는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줬다. 이

런 균형이 중요했던 이유는 현재 3

~4개월 정도는 단기적인 경제 전

망이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내 락

다운 재개 우려와 함께 추가 재정

확대정책 지연 등으로 단기적으로

하방리스크가 커진 상황이지만 이

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조기 집단

면역 도달에 대한 기대감 속에 내

년 2분기 이후 중장기 전망은 상향

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.

성명서에서도 지난 회의와 비

교해 한 문장을 변경했는데 기존

에 자산 매입 시한 가이던스를

기존 수개월에서 완전 고용과 물

가 안정 목표에서 상당한 진전이

있을 때 로 대체했다. 2분기부터

경제 전망이 개선됨에도 불구하

고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된 우

려는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

판단되며 개선된 경제 전망과 풍

부한 유동성 환경의 지속이 확인

된 만큼 증시에 긍정적으로 해석

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.

또한 경제 전망이 상향되고 있

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소

2023년 말까지 현재의 제로금리를

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는

데 경제 전망이 상향되면서 등장

했던 조기금리인상에 대한 불안감

을 완화시킨 점도 긍정적이다.

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완

화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가 증시

에 미칠 영향이다. 경기 회복이

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현

재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

는 것은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

기대치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볼

수 있다. 그리고 이런 기대치는

현재 부양책 관련 협상이 통과됐

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코로나19

의 점진적 안정 속에 커질 것이기

에 향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

본격적 부양책이 확정되는 과정

에서도 기대치는 증가하겠지만,

이미 증시를 통해 본다면 상당 부

분 기대치의 높이가 더 상향되기

에는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이다.

이번 FOMC를 토대로 증시상

황과 향후 경제회복에 대한 기

대치를 정리해 본다면 정책에

대한 기대감이 현재는 실물 경

제보다는 앞서나가 있는 상황이

다. 특히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

은 이러한 기대치의 역치를 크

게 높였기에 향후 추가적인 기

대감의 증가는 쉽지 않은 상황

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기대감

은 내년 미국의 재정정책 집행

또는 경제회복이 실물 지표로

보이는 시점에서 기대치를 충족

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

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
주간 재테크 핫 이슈

지난해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

(GRDP)이 공공행정과 정보통신업

등의 성장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

한 것으로 나타났다.

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

지역소득(잠정) 에 따르면 지난해

제주지역의 GRPD(명목)는 20조

2610억원으로 전년보다 2100억원

상승했다. 반면 경제성장률은 0.9%

로 전년 -0.9%에서 상승으로 전환

됐으나. 전국 평균 2.1%에 못 미치

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.

최근 5년 간 도내 GRDP를 살펴

보면 2015년 16조9470억원, 2016년

18조7190억원, 2017년 19조9810억

원, 2018년 20조510억원, 지난해 20

조2610억원 등이다. 이에 따른 성장

률은 2015년 7.4%, 2016년 8.0%,

2017년 4.6%, 2018년 -0.9%, 지난해

0.9% 등이다. 이 기간 동안 전국 17

개 시 도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을 기

록한 지역은 경북, 전북, 경남, 울산,

제주 등 5곳 뿐이다.

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건설업(-

10.1%), 전기가스증기업(-8.2%),

농림어업(-2.5%) 등은 감소했으나,

공공행정(6.0%)과 정보통신업

(9.8%) 등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

GRDP 증가로 이어졌다. 또한 민간

소비(2.5%), 정부소비(9.2%), 지식

재산생산물투자(4.5%)는 증가한 반

면, 건설투자(-10.2%), 설비투자(-

4.4%) 등은 감소했다.

도내 경제구조(생산 지출)는 서비

스업 비중이 전년보다 2.2%p 증가한

76.1%를 차지했고, 건설업(10.6%→

9.9%), 농림어업(9.9%→8.8%) 비중

은 감소했다. 서비스업은 공공행정

(12.1%→13.0%), 정보통신업(6.1%

→6.6%) 등의 비중은 증가했으나,

도소매업(7.4%→7.3%), 운수업

(4.9%→4.7%)은 감소했다.

민간소비는 지출의 55.2%를 차지했

으며, 정부소비(24.9%→27.3%) 비중

은 증가, 건설투자(27.4%→25.0%),

설비투자(8.2%→7.9%)는 감소했다.

지난해 제주의 지역총소득은 20조

3000억원으로 전국의 1.0%를 차지했

으며, GRDP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은

100.4 수준으로 전년(101.5)보다 하

락했다. 개인소득은 12조4000억원으

로 전년(12조)보다 2.6% 증가했다.

지난해 제주도민 1인당 지역내총

생산은 3072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

수준을 나타냈다.

김현석기자 ik012@ihalla.com

제주 GRDP 전년보다 소폭 상승

브로콜리 수확 한창 23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한 밭에서 농민들이 정성껏 키운 브로콜리를 수확하고 있다. 이상국기자

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 10월

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신(대출) 증가

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.

23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

2020년 10월중 제주지역 금융기관

여 수신 동향 에 따르면 여신 잔액

은 33조3874억원으로 전월 대비

2199억원 증가했다. 이는 전월 증가

폭(1824억원)보다 20.6% 증가, 전

년 동월(3269억원)보다는 32.7% 감

소했다.

예금은행 여신은 전월 +854억원에

서 10월 +1110억원으로, 비은행금융

기관 여신도 전월 +970억원에서 10

월 1089억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

이 확대됐다.

기업대출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

요가 늘면서 9월 +886억원에서 10월

+1248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으

며, 가계대출은 기타가계대출(+870

억원→+876억원)의 증가세가 이어

지면서 전월 수준의 증가규모를 유

지했다.

10월 말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수

신 잔액은 30조1889억원으로 전월

대비 1613억원 증가했다.

예금은행 수신은 요구불예금이 크

게 늘면서 9월 -3819억원에서 10월

+1196억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로 전

환됐다.

저축성 예금(-3423억원→-2036

억원)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감

소세가 지속됐고, 시장성수신(양도

성예금증서, 은행채 등)은 원화발

행채권이 순상환되면서 9월 -56억

원에서 10월 -9억원으로 소폭 감

소했다.

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상호금융을

중심으로 증가폭(9월 +789억원→10

월 +417억원)이 축소됐다. 김현석기자

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23일

부터 제주공항~도시계획도로간 연

결도로 조성공사 가 완료됨에 따라

조기 개통했다고 이날 밝혔다.

앞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

는 공항입구 일대 정체해소를 위해

지난 9월부터 제주공항 진출 방향 구

내도로와 제주시의 공항~오일장간

도시계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총

길이 175m(편도 1차선)의 연결도로

공사를 시작했다. 이번 도로 공사에

는 총 사업비 5억5000여만원이 투입

됐다. 김현석기자

<지역내 총생산>


